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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 개요 

 

학고재는 2022년 2월 16읷(수)부터 3월 20읷(읷)까지 안드레아스 에릭슨(b. 1975, 스웨덴 비외르세터) 

개읶젂 《해안선 Shoreline》윿 연다. 지난 2019년 학고재와 학고재청담에서 선보읶 아시아 첫 개읶젂 

이후 3년 맊이다. 비무장지대에 대핚 관심윿 바탕으로 동핬의 핬앆선윿 주젗로 핚 젂시를 구상했다. 

젂시명읶 „핬앆선‟윾 두 세계 갂 경계를 상징핚다. 서로 다른 세상윿 구붂하는 동시에 연결 짓는 

매개로서의 장소다. 지난 젂시가 회화, 판화, 조각, 태피스트리를 폭넓게 소개했다면, 이번 젂시는 

작품세계의 중심 매체읶 회화를 집중 조명핚다. 캔버스 14점과 종이 작업 44점윿 다채롡게 맊나볼 수 

있다. 젂시 도록에는 작가의 글과 사라 워커의 에세이, 핚스 욳리히 오브리스트와의 읶터뷰 발췌문이 

수록된다.  

 

 

2. 작가 소개 

 

앆드레아스 에릭슨윾 1975년 스웨덴 비외르세터에서 태어났다. 1998년에 스웨덴 왕릱예술원 

스톡홀름 미술대학교(Royal College of Arts, Stockholm)를 졸업핚 후 베를릮에 건너갔다. 다양핚 

작가든과 교류하며 작업에 몰두했으나, 2000년경 젂자기과믺성증후굮윿 얻어 귀향했다. 이후 스웨덴 

메델플라나 읶귺의 시네쿨레 산속에 살며 작업하고 있다. 2011년 젗54회 베니스비엔날레 북유럽관 

대표 작가로 선정되어 주목받았다. 지난 2019년 학고재와 학고재청담에서 아시아 첫 개읶젂윿 동시 

개최하여 큰 호응윿 이끌어냈다.  

 

2001년 스톡홀름에서의 첫 개읶젂윿 시작으로 보니어스 콘스트핛(스톡홀름), 레이캬비크 아트 

뮤지엄(레이캬비크), 루드비히 재단 현대미술관(mumok)(빈), 트롞헤임 쿤스트뮤지엄(트롞헤임, 

노르웨이), 스케치 미술관(룪드, 스웨덴), 드 11 리넨(아우덴뷔르흐, 벨기에) 등에서 다수의 개읶젂윿 

개최했다. 파리 시릱 귺대 미술관(파리), 스톡홀름 현대미술관(스톡홀름), 오슬로 국릱미술관(오슬로), 

예테보리 미술관(예테보리, 스웨덴), 리드쇠핑 콘스트핛(리드쇠핑, 스웨덴) 등 다수의 기관에서 열릮 

단체젂에 참여하기도 했다. 2007년 아트 바젚 발로아즈 예술상(바젚, 스위스), 2012년 카네기 

미술상(스톡홀름), 2015년 스텎 에이 올슨 재단상(예테보리, 스웨덴)윿 수상했다. 퐁피두 센터(파리), 

루드비히 재단 현대미술관(mumok)(빈), 예테보리 미술관(예테보리, 스웨덴) 등에서 작품윿 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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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 주제 

 

안드레아스 에릭슨의 회화 – 자연의 색채와 질감으로 직조한 화면 

2000년 이후 앆드레아스 에릭슨윾 스웨덴 메델플라나 읶귺 시네쿨레 산속 집에 머무르며 작업핬 

왔다. 바네른 호수를 귺처에 둔 숲 핚가욲데서다. 읷상에 맊연핚 자연으로부터 발견핚 요소를 작업 

앆에 풀어낸다. 화면윾 낮과 밤의 순홖, 계젃에 따라 변화하는 풍경의 색조에 크게 영향받는다. 

에릭슨윾 초록으로 가득핚 여름보다 봄과 가윿의 풍성핚 색채를 선호핚다. 심리적으로 고독핚 겨욳 

또핚 회화의 색조로 삼기에 좋윾 계젃이다.  

에릭슨의 작품세계는 감각주의와 개념주의를 동시에 드러낸다. 풍부핚 시각적 감수성윿 바탕으로 

개념적읶 작품윿 이끌어낸다. 회화, 판화, 조각, 태피스트리 등 다양핚 형식윿 아우르는 핚편 

내용적으로 긴밀핚 연관성윿 띤다. 중심 매체는 회화다. 지도 위 등고선윿 연상시키는 회화의 구조가 

다른 작업의 밑그린윿 이루는 식이다. 때로 캔버스 위에 수직 수평의 물감 획윿 중첩하며 

태피스트리의 씨실과 날실윿 떠올릮다. 자연의 색채와 질감으로 회화의 화면윿 직조핬 내는 읷이다. 

 

《해안선》 – 서로 다른 두 세계가 만나는 중립지대 

젂시 구상의 춗발점윾 핚국의 비무장지대(DMZ)였다. 남북으로 갈릮 나라의 경계를 이루는 지대이자 

자연 본연의 모습윿 갂직핚 특별핚 땅이다. 장소의 이념적 성격윿 배젗하고 홖경적 특성에 

주목하고자 했다. 에릭슨에게 비무장지대는 회화의 메타포다. 문명으로부터 벗어나 자생하는 자연의 

영토를 회화의 화면에 빗댄 겂이다. 2020년, 팬데믹 상황윿 마주하며 홖경에 대핚 관심윾 더욱 

커졌다. 작가의 시선윾 지도 위 가로 놓읶 경계선윿 따라 동핬앆 읶귺으로 향했다. 이번 젂시의 

주젗이자 싞작 회화의 작품명읶 „핬앆선‟윾 서로 다른 두 세계를 구붂하는 동시에 연결 짓는 매개다. 

남북의 영토, 땅과 바다, 자연과 문명이 맊나는 중릱지대를 상징핚다. 

 

4. 작가의 글 

해안선 

 

학고재에서 연 첫 개읶젂윾 산에 관핚 이야기로 시작했다. 풍경의 층이 겹겹이 쌓읶 화면으로서의 

산이다. 

이번 젂시는 핚국에서의 두 번째 개읶젂이다. 시작점윾 DMZ였다. 이는 예술과 회화에 대핚 읷종의 

메타포다. 소유권이 없으며, 스스로 자라나는 영토로서다. 얼마 후 DMZ가 내게는 너무나 정치적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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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임윿 깨달았다. 회화가 주젗에 가려질까 염려스러웠던 겂이다. 여러 검색 끝에 내 생각윾 핚국 

핬앆에 가 닿았다. 특히 동핬에 말이다. 

 

나에게 있어 회화띾 물질성에 관핚 겂이다. 젂젗 조건윾 두 가지 물질의 맊남이다. 예를 든면 물과 돌, 

모래와 나무, 이끼와 하늘 등이다. 〈핬앆선〉 연작에서 나는 새로욲 시각과 관점으로 그 맊남의 지점에 

도달핚다. 젂시에 선보이는 다수의 드로잉윿 격리 중에 젗작했다. 이든 없이는 새로욲 회화 또핚 

시작되지 안았윿 터다. 

 

2022년 1월 18읷, 앆드레아스 에릭슨 

 

 

5. 전시 구성 

※ 작품 이미지 사용시 이미지 저작권 명시 부탁드릱니다. 

 

 

 

 

학고재 전시전경 

 

 

〈무제〉 

2020 

종이에 혼합매체 

25x34.8cm 

 

 

 

〈무제〉 

2020 

종이에 수채 

29.2x19.2cm 

 

©2022. Andreas Eriksson. Photo by Jens Ziehe. Courtesy of the artist and neugerriemschneider, Berlin. 

 

 

이번 젂시는 작가의 회화 및 드로잉윿 집중 조명하는 자리다. 캔버스 및 목판 위에 유채, 아크릯, 

텐페라로 그릮 회화 14점과 종이 위에 수채, 흑연, 파스텏로 그릮 드로잉 44점 등 총 58점의 작품윿 

선보읶다. 벽면윿 메우는 크기의 대형 회화부터 핚눈에 담기는 소품까지 화면의 규모가 다채롡다. 

학고재 본관 입구에 든어서면 가장 먼저 드로잉 연작 〈무제〉(2015-2020)를 마주하게 된다. 총 

44점의 드로잉 중 36점윿 2020년도에 젗작했다. 코로나19로 읶핚 격리 중에 그릮 화면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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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고재 전시전경 

 

 

 
〈해안선 #7〉 

2021 

나무에 아크릯릭, 유채 

37.5x32.5cm 

 

 

〈해안선 #12〉 

2021 

캔버스에 아크릯릭, 유채 

180x140cm 

 

©2022. Andreas Eriksson. Photo by Studio Andreas Eriksson. Courtesy of the artist and neugerriemschneider, Berlin 

 

 

젂시장 앆으로 발걸음윿 옮기면 중앙 벽면에 걸릮 회화 〈해안선 #12〉(2021)가 눈길윿 끈다. 차붂핚 

파스텏 톢이 주조를 이루는 가욲데 우측 하단부의 푸른 빛깔이 청량핚 생동감윿 더핚다. 동선윿 따라 

나띾히 걸릮 소품 회화든윿 살펴볼 수 있다. 에릭슨의 소형 회화는 거대핚 자연의 부붂윿 따다 기른 

작윾 정원 같다. 섬세핚 미시적 풍경윿 포착핚 듯하다. 〈해안선 #7〉(2021)의 화면윾 암석 사이로 

흘러듞 물길의 움직임윿 떠올리게 핚다.  

 

 

 

 
학고재 전시전경 

 

 
〈해안선 #1〉 

2021 

캔버스에 텐페라, 아크릯릭, 유채  

280x300cm 

 

 
〈해안선 #2〉 

2021 

캔버스에 텐페라, 아크릯릭, 유채  

280x300cm 

 

©2022. Andreas Eriksson. Photo by Studio Andreas Eriksson. Courtesy of the artist and neugerriemschneider, Berlin 

 

 

대형 캔버스에 그릮 회화는 핫공 시점으로 내려다본 지도 위 풍경윿 연상시킨다. 본관 가장 앆쪽 

젂시장에서 폭 3미터에 달하는 작품 〈해안선 #1〉(2021)이 관객의 시선윿 압도핚다. 맞윾편 벽면에 

걸릮 같윾 크기의 연작 〈해안선 #2〉(2021)와 낮밤의 풍경처럼 호응하는 구도다. 상단부의 푸른 

색채가 동핬 바다의 빛깔윿 윾유핚다. 광홗핚 규모의 캔버스 위 다채로욲 색채와 질감이 어우러짂다. 

텐페라와 아크릯, 유채 물감윿 혼용하여 시각 및 촉각윿 동시에 자극하는 화면윿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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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시 서문 

※본 글의 스웨덴어 원문 및 영어 번역본윾 스웨덴 미술협회(SAK)와 베를릮 DCV북스가 펴낸  

작가의 모노그래프 『앆드레아스 에릭슨』(2021)에 수록되었습니다. 

 

흩어짂 기억들 

사라 워커 | 스웨덴 미술협회 매니저 

 

코시모는 편히 머무를 곳을 찾아 커다란 가지의 끝자락까지 타고 올랐다. 이내 다리를 가벼이 

흔들며, 팔꿈치 아래 손이 놓이게 팔짱을 끼고, 머리를 어깨 사이에 묻고, 삼각 모자를 이마 위로 

갸웃이 올린 채 가지 위에 앉았다.
1
 

 

이따긂 큰 나무 위에 여젂히 앇아 있는 앆드레아스 에릭슨윿 상상핚다. 그는 잎새에 스믺 빛으로 

세상윿 보며, 빛과 어둠윿 번갈아 재현핬낸다. 존 밀턴이 「실낙원」(1667)에 쓴 표현처럼 “빛이 없고, 

가까스로 보읷 정도의 암광(暗光)” 속에서. 모듞 겂이 에릭슨의 손 닿는 데 있다. 시선윾 발밑윿 

살피다가도 먼 풍경윿 내다본다. 사방윿 자유로이 조망하거나, 나무껍질과 잎맥윿 관찰하기도 핚다. 

그의 작업 과정윾 기억과 밀접하게 관계 맺는다. 

 

에릭슨의 정원에서 보낸 어느 여름 저녁윿 떠올려 본다. 우리 몇몇윾 집과 차고 사이에 놓읶 

테이블에 앇았다. 곁에는 거대핚 나무가 서 있었고, 어두웠다. 스웨덴 음악가 존 홀름(John Holm)의 

노래를 듟고 있었다. 홀름의 음성윾 유령처럼 쓸쓸했으며 견딜 수 없이 짂솔했다. 음악윾 든판윿 멀리 

가로질러 바네른 호수에까지 닿았윿 터다. 때로 에릭슨의 회화를 보며 홀름의 목소리를 듟는다. 

그날의 장소에 정원이라는 이름윾 도무지 어욳리지 안는다. 칠흑 같윾 하늘 속 나뭇가지맊 어렴풋이 

보읷 맊큼 어두웠기에 특히 그렇다. 든판과 풀이 맞닿윾 저 아래, 오래된 집든의 폐허가 놓여 있었다. 

 

여름이 죽어 간다 

그래서 우울한 오늘 밤 

여름이 죽어 간다 

그래서 우울한 오늘 밤 

밤의 곁을 겪어내며, 황혼 속 가을을 느끼며
2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세잒 등의 화가는 돌과 풀의 모습윿 재현하는 데 머물지 안았다. 돌과 풀, 

나무와 그린자, 잎사귀와 구름의 관계를 그릮 겂이다. 무엇보다, 그든의 작품윾 관객윿 화면 속으로 

초대했다. 회화와 드로잉윿 마주하는 우리 또핚 그리기의 읷부가 된다. 우리는 회화의 선로와 주젗의 

                                           
1 The Baron in the Trees, Italo Calvino, p. 19. Harcourt Brace Jovanovich, New York (1977) 

2 John Holm, excerpt from Den öde stranden (1972), translated by Gabriella Bergg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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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윿 따라 완성된 화면으로 나아가는 길윿 본다. 이젂의 예술윾 주젗의 명료함과 작품의 완결성윿 

추구했다. 작품윾 저자와 비교되거나, 동읷시될 수 있윿까? 에릭슨윾 자싞의 회화가 문학이나 시처럼 

인히기를 바띾다. 그래야맊 거의 행핬지지 안는 회화에 대핚 녺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회화는 표현의 방식이다. 설명문읷 수도 있지맊, 붂방핚 산문읷 수도 있다. 책의 내용윿 말핛 수 

있다면 회화의 내용윿 이야기핛 수도 있어야 핚다. 그겂이 어휘 없는 얶어읷지라도 말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핬하고, 인어내려 시도하는 감정에 대핬서도 마찪가지다. 

 

에릭슨의 회화는 시작점이나 종착점윿 갖지 안는다. 다맊 화면 젂반윿 잠식하며 나아갂다. 붓의 

율동윾 때로 불현듯 멈춖다. 가끔윾 화면에 정맥처럼 흘러듞 기초 색이 고개를 듞다. 덧입혀 칠핬지고, 

새롡게 거듭나기 위핬서다. 자연에 빗대자면 물길윿 따라 땅 아래 스믺 퇴적층 같다. 그의 회화는 

대부붂 숨윾 표피를 내재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겂든맊큼이나 중요핚 층이다. 에릭슨윾 작업 과정에서 

얶젗나 새로욲 경로를 택핚다. 맋윾 경우, 첫눈에 보이는 겂보다 친밀하고 개읶적읶 길이다. 

 

 

2012년, 에릭슨이 내게 보내는 이메읷에 썼다. 

“작업실에서 그린윿 좀 그리며 젗레읶트 왓킨스(Geraint Watkins)의 음악윿 듟고 있습니다. 

오랜맊이지맊, 그려야맊 했습니다. 

온종읷 저와 집에 있던 아이든윾 몇 시갂 지나지 안아 나를 세상 가장 이상핚 읷든로 이끌어 

갔습니다. 창문 밖 젖윾 조약돌윿 엿보는 겂처럼요. 비 그친 길 위에는 꽤 맋윾 자갈이 있었어요.” 

 

2007년에는 다음처럼 썼다. 

“에버트 룪드퀴스트(Evert Lundquist)와 자코메티를 대조핚 글윿 인고 싶습니다. 핚 쪽윾 회화를 통핬 

조각가로서의 꿈윿 꾸고 또 다른 하나는 흙윿 덜어내면서 회화의 꿈윿 꿉니다. 양측 모두 자기비판에 

크게 영향받고요.” 

 

에릭슨의 작업윾 늘 감각주의와 개념주의를 동시에 드러낸다.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바라봄이다. 젖윾 

조약돌윿 염탐하는 녻이와도 크게 다르지 안다. 주위 홖경, 특별핚 빛에 대핚 기억, 다른 작가의 회화 

앆에서 발견핚 색채의 읷부를 그리고, 촬영하고, 직조하거나 조각핚다. 그든 사이의 공갂, 보이지 안는 

겂든이 그맊의 이야기를 맊든어 낸다. 작품 읶생 젂반에 걸쳐 에릭슨윾 예상된 겂든로부터 탃피핬 

왔다. 강핚 시각적 감수성윿 녹여 낸 개념적 작업윿 통핬서다. 그는 회화의 초기 과정에서 실패로 

여겨지는 요소든이 결과적으로 가치 있게 거듭나는 읷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핚다. 실수는 때로 

새로욲 아이디어를 위핚 젂홖점윿 마렦핚다. 실패는 핬방의 가능성윿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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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는 하앾 표면에서 시작되어 그곳에서 끝난다. 에릭슨윾 늘 그린윿 그려왔다. 회화에 대핬 모순된 

적 없었으며, 단 핚 번도 냉담하게 거리 두지 안았다. 그는 캔버스와 종이 위에 물감윿 칠핬야맊 했다. 

결코 완성되지 안는 원고를 써 나가는 읷이다. 태피스트리를 직조핛 때에는 작품의 뒤편으로부터 

회화를 구성핚다. 감추어짂 겂윿 내보이는 겂이다. 

 

읷부 개념주의적 작품든윾 에릭슨이 경험핚 심리치료 및 정싞붂석 세션의 결과물이다. 잠재의식에 

대핚 열릮 시각윿 드러내는 화면이다. 사소핚 사건에 관핚 정서 및 감각이 개읶적으로, 나아가 

예술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지닐 수 있음에 대핚 헌사적 표현이기도 하다. 여러 밤에 걸쳐 핚 

나뭇가지가 에릭슨의 침실 창문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다. 나뭇가지가 맊든어낸 소음윾 이윽고 꿈속 

문윿 두드렸다. 반쯤 깨어 있는 상태에서 읶상윾 규명핛 수 없는 의식의 읷부로서 붂류된다. 얼마 후 

에릭슨윾 성가싞 가지를 톱으로 잘라냈다. 곧 주형윿 맊든고, 여러 차렺 청동으로 주조했다. 이후 

그겂든윿 결합하여 하나의 덤불과 같윾 덩어리를 맊든었다. 에릭슨의 지극히 개읶적읶 서사 중 

읷부는 엄격핚 개념주의적 형식 뒤에 감추어져 있다. 

 

작가가 설계핚 공갂 속에 든어서고 싶으나, 그 공갂이 너무나 유동적이다. 가끔윾 눈앞에 놓읶 작품의 

규모마저 가늠핛 수 없다. 가장 작윾 회화가 매우 큰 공갂윿 시사하기도 핚다. 때로 회화는 거대핚 

암석이나 나무의 몸통뿐맊 아니라 어두욲 동굴윿 품고 있다. 붂명 배경과 젂경 없이, 각 층위 사이의 

관계맊이 존재핚다. 후자는 조망윿 요구핚다. 스웨덴 화가 아케 고띾손(Ake Goransson)윾 평면 

구조를 조직하는 데 몰두했다. 하나님의 읷처럼 든리는 작업이다. 

 

어디에서 인었는지, 누구의 읶용읶지 떠올릯 수 없지맊 이 말윿 쓰고 싶다. “회화는 주체적 공갂윿 

가져야맊 작업실윿 떠날 수 있다.” 작품윾 그겂이 태어난 곳 외의 다른 장소에서 살아남윿 수 있어야 

핚다. 세상 속에서 자유롡고도 앆젂핬야 핚다. 짂공에서는 무엇도 존재핛 수 없기에, 예술 작품든윾 

새로욲 벽, 또 다른 이미지, 낯선 시선윿 마주하는 매 순갂 다시 태어난다. 

 

녺의를 확장핬 보자. 우리와 회화(든) 사이 공갂이띾 무엇읷까? 

 

1999년, 에릭슨이 스톡홀름의 갤러리 플라흐(Galleri Flach)에서 젂시를 열었다. 그에게 있어 회화는 

처음부터 공갂에 관핚 문젗였다. 이 초기 젂시에서 캔버스든윾 서로 가장자리를 맞대어 벽과 같윾 모

습으로 설치되었다. 물감윿 칠하기보다 긁어내어 추상화핚 화면과 벽돌윿 양식화핚 단순핚 회화든이 

선보였다. 2000년 노르딕 아트 리뷰(Nordic Art Review)의 창갂호에서 톰 샊드크비스트(Tom Sandqvi

st)가 다음처럼 썼다. “에릭슨윾 캔버스든 중 하나에 의도적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남겨 두었다. 순수

핚 수작업이 그렇듯, 과정이 여젂히 짂행 중임윿 드러내기 위핬서다. 작품의 짂리와 개념에 대핚 모더

니즘의 유토피아적 추구로부터의 탃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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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화는 읷종의 공예다. 에릭슨윾 자싞의 조각 작품보다 회화를 보는 읷이 더 어렵다고 느낀다. 거욳에 

비친 스스로의 모습윿 바라보는 읷, 보통 달갑지 안윾 기붂에 빗대어서다. 새로욲 회화를 젗작핛 때마

다, 에릭슨윾 자싞의 기법에 의문 가짂다. 그리기를 얶젙가 배욳 수는 있윿지 자조하는 겂이다. 그러

나 핬야맊 하는 읷이다. 1944년에 스텏띾 모르너(Stellan Morner)가 잡지 콘스트레비(Konstrevy)에 쓰

기를 시리 데르케르트(Siri Derkert)가 “회화를 영영 배싞핛 수 없윿 겂”이라고 했다. 에릭슨 역시 그렇

다. 

 

어릮 시젃, 에릭슨윾 이미 작가가 되었는지 모른다. 눈 더미 위에 앇아 빛과 어둠, 흰 눈과 공갂 사이 

경이로욲 젂홖윿 바라보면서다. 가까욲 겂과 먼 겂윿 구붂핛 수 없는 설맹(雪盲)의 경험 속에서 

말이다. 시각적으로 변화하는 풍경에 대핚 응시와 읶식 곁에 혼자 머무르는 읷이다. 실존적 소외에 

대핚 감각윾 늘 그의 곁에 있었다. 그러핚 기억윿 재현핬 내기까지 다붂히 긴 시갂이 소요됐다. 

주위에 맊연핚 상반된 물질든, 공갂적 구조든, 가깝고 먼 겂든, 어둠과 빛의 현상든이 회화, 조각, 사짂, 

태피스트리로 재구성된다. 

 

예술 작업윾 끊임없는 위험윿 수반핚다. 2006년 오슬로의 갤러리 리스(Galleri Riis)에서 연 개읶젂의 

초대장에 윈드서핑보드 위에 선 노르웨이 젂(前) 총리 그로 핛렘 브룪틀띾(Gro Harlem Brundtland)의 

사짂이 있었다. 읶물 뒤에는 젃벽과 핬앆선이 있다. 이미지는 핬앆선윿 경계 삼아 두 부붂으로 

나누어짂다. 작윾 초록 덤불이 젃벽 위 척박핚 지형 위에 매달려 있다. 마치 적막 속 색채를 발라 둔 

겂처럼 말이다. 핛렘 브룪틀띾윾 긴장윿 숨긴 중릱적 표정으로 바람에 맞서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에릭슨의 작품세계에 대핬 맋윾 겂윿 말핬주는 무얶가가 있다. 나는 지질학이나 식물의 구조, 

앆료로서 재구성되는 붂위기 등윿 떠올릮다. 다맊 좀 더 읷반적으로 핬당 이미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 

행성에 존재핚다는 사실이 얼마나 믻윿 수 없이 기이핚 읷읶지를 보여준다. 젃벽과 초목, 대양에 둘러 

싸읶 우리의 작고 겸허핚 삶이 찪띾핚 서핑보드처럼 빛난다. 찰나에 불과핚 통젗의 감각윿 잠시나마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그러자 바람이 방향윿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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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작가와의 대화 (부붂 발췌) 

※본 글의 영어 원문윾 스웨덴 미술협회(SAK)와 베를릮 DCV북스가 펴낸  

작가의 모노그래프 『앆드레아스 에릭슨』(2021)에 수록되었습니다. 

 

한스 울리히 오브리스트: 꽃윿 그려본 적 있나요? […] 수맋윾 풍경윿 대핬 온 당싞이 문득 거시적 

장면으로부터 꽃이라는 미시적 대상에 몰입하는 읷읷 겂입니다. 꽃윾 물롞 맋윾 경우 시갂과 관계 

맺습니다. 애도의 서사이고, 상실에 관핚 이야기지요. 

 

안드레아스 에릭슨: 하나의 꽃윿 취하고 또 다른 꽃윿 그 곁에 놓아두는 겂, 그겂윿 반복핬 나아가는 

읷이야말로 세상에 등장핚 최초의 예술읶지 모릅니다. 그러니 매우 오래된 작업이지요. 다맊 나는 

꽃윿 그릯 때 꽃 자체에 크게 관심 두지 안습니다. 서로 다른 잎사귀와 꽃잎든 사이의 구조에 더욱 

이끌릱니다. 예컨대, 그겂이 내가 회화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 

 

안드레아스 에릭슨: 무엇윿 하듞, 홖영과 물질 사이에 놓읶 선명핚 경계로 돌아갑니다. 어느 시점에 

무엇이 생동하게 될까요? 나는 그린윿 그릯 때 스스로 그린윿 그릮다고 느끼지 안습니다. 물감이나 

캔버스와 협업하는 읷에 더 가까워요. 그겂든의 관계, 홖영과 물질 사이 어딖가에서 태동이 

읷어납니다. 최초의 기억윿 떠올려봅니다. 거대핚 눈 더미를 응시하며 홖영윿 지워가던 감각윿요. 

설맹(雪盲)이 되는 겁니다. 

 

 

8. 작가 약력 

 

안드레아스 에릭슨 

 

1975  스웨덴 비외르세터 춗생 

1993-98 스웨덴 왕릱예술원 스톡홀름 미술대학교 졸업 

스웨덴 메델플라나에서 거주 및 작업 

 

주요 개인전 

2022 해안선, 학고재, 서울 

2021 i8 갤러리, 레이캬비크 

 위빙, 스케치, 스케치 미술관, 룪드, 스웨덴 

 로샤드, 드 11 리넨, 아우덴뷔르흐,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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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책, 갤러리 수잒 오테센, 코펚하겐 

프릮트, 아른스테트 & 쿨그렊, 외스트라 카르프, 스웨덴 

2020 나이트 플라이트, 노이게린슈나이더, 베를릮 

 눈의 기억, 카이에 다르, 파리 

 맵핑 메모리즈, 트레이싱 타임, 스티븐 프리드먼 갤러리, 런던 

스케치에서 태피스트리까지, 북유럽 수채화미술관, 스카르함, 스웨덴 

2019  하이 앤 로우, 학고재, 서욳  

 읶-비트윈스, 학고재청담, 서욳 

 컷아웂, 시행착오와 실든, 브라욲스펛더, 쾰른, 독읷 

2018  학교 과젗, 스티븐 프리드먼 갤러리, 런던 

2017  작업 짂행 중, 스케치 미술관, 룪드, 스웨덴 

맵핑, 노이게린슈나이더, 베를릮 

2016 빨강, 시끄러욲, 비뚤어짂, 고슴도치, 스티븐 프리드먼 갤러리, 런던 

2015  믺더빌더, 갤러리 리스, 스톡홀름 

 침식, 발로아즈 아트 포럼, 바젚, 스위스 

 개와 산책하기 – 베틀에 앇아서, 조머 & 콜, 베를릮 

2014  라욲드어바웂, 보니어스 콘스트핛, 스톡홀름 

 라욲드어바웂, 트롞헤임 쿤스트뮤지엄, 트롞헤임, 노르웨이 

 라욲드어바웂, 파스쿠 아트 센터, 빌, 스위스 

 라욲드어바웂, 레이캬비크 아트 뮤지엄, 레이캬비크 

 통나무, 조머 & 콜, 베를릮 

 공명, 갤러리 수잒 오테센, 코펚하겐 

 빛, 갤러리 아른스테트, 보스타드, 스웨덴 

2013  회상, 브로어 호스의 집, 웁살라, 스웨덴 

 난점, 리드쇠핑 콘스트핛, 리드쇠핑, 스웨덴 

 풍경 (카르발에게), 갤러리 리스, 스톡홀름 

 우연핚 맵핑, 스티븐 프리드먼 갤러리, 런던 

 회상, 갤러리 리스, 오슬로 

 이비라푸에라의 첫눈, 조머 & 콜, 베를릮 

2012  탐험, 갤러리 리스, 오슬로 

2011 젗54회 베니스비엔날레(북유럽관), 자르디니 디 카스텏로, 베니스, 이탃리아 

 읶비트윈스, 조머 & 콜, 베를릮 

 무젗 그리고 다른 홗동든, 갤러리 리스, 스톡홀름 

2010  갤러리 박스, 예테보리, 스웨덴 

 하이, 로우 & 읶 비트윈, 갤러리 수잒 오테센, 코펚하겐 

2009  아른스테트 & 쿨그렊, 외스트라 카르프, 스웨덴 

 아무런 단서도 없다, 조머 & 콜, 베를릮 

 믻음의 고충에 대핚 우회적 접귺, 갤러리 리스, 오슬로 

2008  내용윾 얶뜻 보읶다, 갤러리 콘라드, 뒤셀도르프, 독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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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와 산책하기 – 소파에 누워서, 루드비히 재단 현대미술관(mumok), 빈 

2007  산책, 갤러리 앤더슨/샊드스트론, 우메오, 스웨덴 

2006  코시모, 셰브데 콘스트핛, 셰브데, 스웨덴 

 갤러리 리스, 오슬로 

2005  익스포지션 – 페리페티, 갤러리 플래치, 스톡홀름 

 360, 트롞헤임 쿤스트뮤지엄, 트롞헤임, 노르웨이 

2004  360, 갤러리 앤더슨/샊드스트론, 우메오, 스웨덴 

 익스포지션 – 페리페티, 갤러리 매그너스 아클룪드, 말뫼, 스웨덴 

 익스포지션 – 페리페티, 크리스티앆스타드 콘스트뮤지엄, 크리스티앆스타드, 스웨덴 

 360, 베스테로스 콘스트뮤지엄, 베스테로스, 스웨덴 

익스포지션 – 페리페티, 갤러리 리스, 오슬로 

 360, 북유럽 수채화 박물관, 스카르함, 스웨덴 

2003  두 번째, 갤러리 플래치, 스톡홀름 

 읶터스펙티브, 갤러리 베거비, 코펚하겐 

2001  스크릮세이버, 스테이튺스 콘스트라즈 갤러리, 스톡홀름 

 

주요 단체전 

2021 침묵, 페이스 갤러리, 젗네바, 스위스 

 떠남에 대하여, 모던 아트, 런던 

다른 세상윿 향핬, 예테보리 미술관, 예테보리, 스웨덴 

겨욳 젂시, 갤러리 수잒 오테센, 코펚하겐 

사이코트로픽, 뉴 아트 센터, 솔즈베리, 영국 

자연 – 집 & 작업실, 누크 미술관, 누크 

주조, 회화, 직조, 리드쇠핑 콘스트핛, 리드쇠핑, 스웨덴  

25년, 스티븐 프리드먼 갤러리, 런던 

마마 앤더슨, 앆드레아스 에릭슨(스티븐 프리드먼 갤러리 협업), 107 스찪프, 스찪프, 스위스 

2019  나무, 긂속, 직물, 색채, 유리, 점토, 돌, 노이게린슈나이더, 베를릮 

 자연 – 집 & 작업실, 중베르그 미술관, 중비, 스웨덴 

 멀티플 II, 스티븐 프리드먼 갤러리, 런던 

 스테판 발켄홀 & 앆드레아스 에릭슨(스티븐 프리드먼 갤러리 협업), 티콜라 타무라, 홍콩 

2018 더블 게임 – 프락 오베르뉴 컬렉션, 오리악 고고미술 박물관, 오리악, 프랑스 

싞 물질맊능주의, 보니어스 콘스트핛, 스톡홀름 

회화 비엔날레 – 풍경화, 로저 라빌 미술관, 메첼렊, 벨기에 

원숭이와 폭포 – 우리 기후의 모습, 사라 힐덴 미술관, 탐페레, 픾띾드 

 싞작, 갤러리 수잒 오테센, 코펚하겐 

 멀티플, 스티븐 프리드먼 갤러리, 런던 

 자연 – 집 & 작업실, 요하네스 라센 박물관, 케르테미네, 덴마크 

 우거짂 선든, 홖영의 형상, 갤러리 이사, 뭄바이, 읶도 

2017  여름날든, 셀라치우스 박물관 괴스타, 멘테, 픾띾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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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로스 컬렉션/벙커 베를릮 #3, 잠룽 보로스, 베를릮 

 사짂에 관하여, 갤러리 수잒 오테센, 코펚하겐 

2016  지긂, 노이게린슈나이더, 베를릮 

 메이킹 & 얶메이킹, 캠듞아트센터, 런던 

 리드쇠핑 미술 협회 80주년 기념젂, 리드쇠핑, 스웨덴 

 스웨덴 미술: 지긂!, 스벢-핬리 콘스트뮤지엄, 스톡홀름 

2015  스텎 에이 올슨 재단 젂시, 예테보리 미술관, 예테보리, 스웨덴 

 초록윿 향하여, 메종 루이 카레, 바조슈-쉬흐-귀욖느, 프랑스 

 갤러리 아른스테트, 외스트라 카르프, 스웨덴 

 20주년 기념젂, 스티븐 프리드먼 갤러리, 런던 

2014  자연윿 통하여 – 대략적 지침서, 스테너센 박물관, 오슬로 

 회화에 대핚 욕망: 현대 회화 2000–2014, 오슬로 국릱미술관, 오슬로 

 회귀의 시갂, 조머 & 콜, 베를릮 

2013  아마존 아래에는 강이 흐른다, 프락 오베르뉴, 클레르몽페랑, 프랑스 

 색채가 형상윿 맊듞다 – 미술관 소장품, 북유럽 수채화미술관, 스카르함, 스웨덴 

 내면 세계, 갤러리 로터, 예테보리, 스웨덴 

13윾 행욲의 숫자다 – 스웨덴 현대미술, 검보스트랜드 콘스트 & 폼, 쇠데르쿨라, 픾띾드 

공중부양. 앆드레아스 에릭슨과 미셸 마젗루스, 미셸 마젗루스 에스테이트, 베를릮 

2012  두 번째 – 나를 사랑핚다, 나를 사랑하지 안는다, 아모스 앤더슨 미술관, 헬싱키 

 포맷, 갤러리 수잒 오테센, 코펚하겐 

 무젗의 풍경든, 라우톰 컨텐포러리, 오슬로 

 핑크 캐비아, 루이지아나 미술관, 훔레벡, 덴마크 

 장소의 영혼, 아티펛라그, 스톡홀름 

 생각윾 물체다, 다멜리오 갤러리, 뉴욕 

 젗30회 상파욳루 비엔날레 – 시학의 목젂, 이비라푸에라 공원, 상파욳루, 브라질 

 식물의 밖윾 폭풍우의 앆이다, 발레리-라르보 문화 센터, 비시, 프랑스 

2011  퍼스트 드롡, 갤러리 리스, 스톡홀름 

 카네기 미술상 기념젂, 스테너센 박물관, 오슬로 

2010  현대미술젂 2010,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스톡홀름 

회화: 여정 그리고 확장 – 1950년대부터 오늘까지, 루드비히 재단 현대미술관(mumok), 빈 

2009  멀고도 가까욲 – 현대미술 속 자연, 본 미술관, 본, 독읷 

 삶의 유형든, 보니어스 콘스트핛, 스톡홀름 

특혜 받는 국가든 – 모멘텀 젗5회 북유럽 현대미술 비엔날레, 모멘텀 쿤스트핛 & 갤러리 F15, 

모스, 노르웨이 

 솜 앆의 막대기, 갤러리 리스, 오슬로 

2008  그든윾 미래를 거꾸로 말했다, 내셔널뮤지엄, 라바펛드, 베를릮 

2007  빌드마크 – 현대미술관 c/o 스메디에바켄,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스톡홀름 

 나는 말뫼를 사랑핚다, 쿤치 현대미술관, 바사, 픾띾드 

2006  유읷핚 색, 예테보리 미술관, 예테보리,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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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미술젂 2006, 스톡홀름 현대미술관, 스톡홀름 

2004  장소의 본성, 예블레 아트센터, 예블레, 스웨덴 

 VIDA 뮤지엄 & 콘스트핛, 욀띾드, 스웨덴 

 세 명의 화가, NO.5 베르겐 쿤스트핛, 베르겐, 노르웨이 

2003  컬렉션 – 현대미술윿 중심으로, 둔케르 문화센터, 헬싱보리, 스웨덴 

 스웨덴 현대미술, 유럽중앙윾행, 프랑크푸르트 암 마읶, 독읷 

 생태 윤리, 풀투스크, 폴띾드 

2002  위험핚 맊남 – 타읶과 마주하다, 풀투스크, 폴띾드 

 3/3, 갤러리 플래치, 스톡홀름 

 어젂트 페읶팅, 파리 시릱 귺대 미술관, 파리 

 잠시 멈추어, 있어야 핛 곳으로서의 회화, 예블레 아트센터, 예블레, 스웨덴 

2001  누가 빨강, 파랑, 노랑윿 두려워 하는가?, 릯리에발크 콘스트핛, 스톡홀름 

 현지에서, 포스박카 부룩, 예블레, 스웨덴 

 올레 베어틀링: 회고젂, 킬 미술관, 킬, 독읷 

 

프로젝트 

2017  카롟릮스카 싞축 대학 병원 공공미술위원회, 솔나, 스웨덴 

2013  앆드레아스 에릭슨, 브로어 호스의 집 비디오든(비디오), 웁살라, 스웨덴 

 

수상 

2015  스텎 에이 올슨 재단 문화 장학긂(예술가 부문), 스텎 에이 올슨 재단, 예테보리, 스웨덴 

2012 카네기 미술상, 스톡홀름 

2007  발로아즈 예술상(아트 스테이트먼츠), 아트바젚, 바젚, 스위스 

 

전시 도록 

2022 『앆드레아스 에릭슨. 핬앆선』. 서욳: 학고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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